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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탑 7 월호 원고 (소식) 

제목: 레지던시 매치 후배 환영 화상회의 

 

 
 

올해 7 월에 시작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매칭된 동문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화상회의가 Green Project Chair 장세권 동문 (‘01 졸, VA 혈액종양내과)의 주재로 5 월 2 일 

토요일 동부시간 저녁 8 시 (한국 시간 일요일 오전 9 시)부터 약 두시간 가량 열렸습니다. 

미주 의대동창회장 이성길 동문(‘71 졸) 선배님의 환영 인사로 시작하여 매치된 동문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하였고, 동창회 젊은 세대 (Green Project)  member 들도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하며 후배들의 합격을 축하하였습니다. 매치된 동문 중 김명지(‘19 졸,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내과), 오유정(‘17 졸, Brooklyn Hospital Center, NY, 소아과), 

박종한 (‘08 졸, Rutgers NJMS, NJ,내과), 이준구(‘08 졸, Brigham and Women’s Hospital, MA, 

내과), 이지영(‘19 졸, UPMC Children’s Hospital, PA, 소아과), 김하림(‘19 졸,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MD, 내과)이 참석하였고, 동창회원 중에서는 이성길(’71 졸, MI 

산부인과), 한승신 (‘76 졸, NY 방사선종양학), 김정아 (‘76 졸, NY 방사선종양학), 

서귀숙(‘84 졸, NY 응급영상의학), 박계영(‘90 졸, IL 호흡기내과), 강민종(‘91 졸,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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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임경빈(‘99 졸, CA 정신과 수면의학), 박은경(‘00 졸, IA 핵의학), 김태곤(‘01 졸, 

TN 혈액종양내과), 김민정(‘01 졸, MD 신경과), 최태웅(‘02 졸, GA 혈액종양내과), 

이익재(‘08 졸, AL 신경과), 양현식(‘09 졸, MA 신경과), 송경민(‘09 졸, PA 사업), 

김윤희(08 졸, MO 혈액종양내과 )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접속한 합격자들이 

미국에서의 레지던시 수련을 앞두고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Q&A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미국 이주시 같은 지역에서 배우자의 직장을 찾는 법, Academia 와 Primary 

care 커리어의 다른 점, 언어 문제, 향수병, 코비드 사태로 인한 비자 발급 지연, 이민자 부모 

입장에서의 자녀 양육 철학, 레지던시 수련에 임하는 자세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GP Chair 장세권 동문은 직업과 삶 모두에서 멘토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후배들이 좋은 멘토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창회원들이 career adviser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동창회 홈페이지 (SNUCMAAUS.org)와 연례학술대회에 관한 

안내를 한 후, 합격자들에게 환영 선물로 Amazon e-gift card 를 전달하였습니다. 후배들이 

곧 미국에 오면 가까운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과 잘 연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합격자들은 

그 다음해 지원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전통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기사 끝) 

박은경 편집위원 

 


